
에너지 산업의 컴퓨팅 전화 시점에 맞춰 양자컴퓨팅 도래 보고  

(2026.04.20.,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)

□ S&P Global 분석, 양자컴퓨팅이 에너지 산업의 전략 핵심 기술로 부상

 ㅇ AI 확산으로 인한 연산 수요 급증 속에서 양자컴퓨팅이 새로운 ‘컴퓨팅 

연속체’로 편입

  - 기존 고전 컴퓨팅의 한계 보완하는 최적화·시뮬레이션 중심 기술로 평가

 ㅇ 기술 성숙 단계 진입

  - 양자컴퓨팅은 실험 단계를 넘어 “평가 및 초기 상용화 단계”로 전환

  - 클라우드 기반 접근 및 파일럿 프로젝트 확산

  - 기업 및 정부 차원의 투자·전략 수립 본격화

 ㅇ 에너지 분야 핵심 활용 가능성

  - 전력망 최적화, 배터리·촉매 소재 개발, 탄소 포집, 핵 시스템 

설계 등 적용 기대

  - 불확실성이 높은 대규모 최적화 문제 해결에 강점

  - AI·HPC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활용 구조 확산

 ㅇ 시장 성장 및 투자 동향

  - 2025년 기준 글로벌 투자 규모 약 550억 달러 수준

  - 2026년 시장 매출 약 25억 달러 → 90억 달러 성장 전망

  - 기업 76%가 5년 내 실질적 가치 창출 예상

 ㅇ 산업 생태계 확장

  - 스타트업 중심에서 대기업·클라우드 기업·국가 연구소로 확장

  -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클라우드·시스템 통합 기업 참여 증가

  - “2026년은 변화의 가속화 시점”으로 평가

 ㅇ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영향



  - 양자컴퓨터는 극저온, 레이저, 광자 등 다양한 물리 인프라 필요

  - 표준화 부족으로 맞춤형 구축 필요 → 확장성 제약

  - 데이터센터 설계 방식 변화 요구

 ㅇ 에너지-컴퓨팅 상호 의존성 심화

  -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2030년까지 급증 전망

  - 양자컴퓨팅은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자 효율 개선 수단

  - 컴퓨팅 증가 → 에너지 소비 증가 → 다시 최적화 필요 구조

 ㅇ 사이버보안 및 국가 전략 영향

  - 양자컴퓨터는 기존 암호체계 위협 가능성 존재

  -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력 핵심 기술로 부상

  - 양자내성암호 전환 필요성 증가

ㅇ 인력 및 기술 과제

  - 고급 연구 인력 중심 구조로 인력 부족 우려

  -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협력으로 접근성 확대 추진

  - 비전문가도 활용 가능한 툴 개발 진행

ㅇ 단기 전망: 하이브리드 컴퓨팅 중심

  - 2028~2030년 오류내성 양자컴퓨터 등장 예상

  - 당분간은 고전 컴퓨팅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 유지

  - 특정 문제 중심의 보조 가속기 역할 수행

 ㅇ 결론 

  - 양자컴퓨팅은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점진적 편입

  - 단기 혁신보다는 장기적 전환 기술로 평가

  - 기술·전력·보안·인력의 통합 전략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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